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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하면서 한쪽으론 걱정

이 태산이다. 최근 설비사 구매담당자들의 타들어 가는

가슴 이야기이다. 예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 나

름대로 대책을 세운 회사도 많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

지다. 아다시피 모든 트렌드에는 주기라는 것이 있다.

철강을 비롯한 모든 원자재도 연간 자료를 보면 일정한

흐름이 보인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

난해의경우일정기간오른후에내렸다. 하늘높은줄

모르는 에베레스트 산도 오르막

후에 정상이 있고 내리막이 반드

시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 만사의 이치이기도 하다. 그

래서 이제 내릴 때가 됐다고 모두

들 이야기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작년 같으면 벌써 곤두박

질쳐야 할 때가 됐지만 아직 기미

가보이지않는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올해는 지난 연말부터 오르기 시

작한 강관이 5월까지 계속 오르고

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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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년 강관 가격 변동 추이

“지난연말부터오르기시작한강관이 5월까지계속오르고만있다. 
그리고앞으로도더오를것이라는이야기만들려온다. 그래서설비사들의시름이더욱

깊어간다. 일부회사에서는계속오를것이라는예상하에
아예 1년치이상을구매하기도하였다. 아직까지는잘했다는이야기를듣지만

가격이언제정상정복을마치고하산할지아무도모른다. 그래서 1년이다가기까지는, 
아니적어도그반인 6개월이지나기까지는바늘방석일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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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온다. 그래서 설비사들의 시름

이 더욱 깊어간다. 일부 회사에서는 계속 오를 것이라

는예상하에아예 1년치이상을구매하기도하였다. 아

직까지는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가격이 언제 정상

정복을 마치고 하산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1년이

다 가기까지는, 아니 적어도 그 반인 6개월이 지나기까

지는바늘방석일수밖에없다. 

철강재오름세에기름을부은것은아무래도호주철

광석 광산 업계와 중국 철강업계간의 힘겨루기이다. 벌

써 타결됐어야 할 철광석 가격 인상안이 아직도 미결이

다. 보통 철광석 가격은 세계 3대 업체가 주도를 하고

그 중에 한 곳과 타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 협상안에 따

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브라질 업

체와 타결된 인상안(전년 대비 65~71% 인상)에 호주

업체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브라질보다 호주가 해상 운

송비용이덜드니더내라는것이다. 이에발끈한중국

이 예상외의 반격을 가하여 서로 일진 일퇴 중이다. 이

글이 출간될 쯤에는 타결이 되어 인하는 아니더라도 적

어도예측은할수있기를바라마지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리 사 놓기도 그렇고, 맥 놓

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상안

이 타결되고 원자재 펀드 투기 자금이 빠지면 분명 안

정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3개월 단위로 묶

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또하나중요한것이정보수집을통해대응

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대한 안테나를 높여서 밖으로

는 국제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안

으로는 우리와 경쟁하는 회사가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

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져서는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의존코터교수가이런말을했다.

“나는 20년 전에 경영자 그룹의 최고 경영자 후보자

에 대한 논의에서 32세 때 큰 실패를 맛본 사람에 대해

평가하며 좋지 않은 징조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

을가장우려할것같다.”

실패하고 욕먹을 일을 두려워하여 오늘 가만히 있으

면개인도회사도미래는없다.

●'철(鐵)'고래싸움에'설비'새우등터지네... ●

“장기적으로는상황을관망하면서단기적으로는 2~3개월단위로묶어서
최대한싸게살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할것이다. 그리고정보수집을통해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최대한안테나를높여서밖으로는국제시장의흐름을예의주시해야한다. 
안으로는우리와경쟁하는회사가어떻게새로운방법으로대응하고있는지도살펴야한다. 
앞서가지는못할망정뒤처져서는장래를보장받을수없기때문이다. 실패하고욕먹을일을

두려워하여오늘가만히있으면개인도, 회사도미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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